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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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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모습이 하찮고, 시대의 상황은 불안하다. 모레가 깔려 있는 샘,풀이 자란z
들을 따라 있는 게르 /유목민의전통가옥/에서z가끔 연기가 나온다. 사방이 펼치1쳐져

쓸쓸하고, 하얀 연기가 침전한다. 찜통 더위에 펠트 게르 안에서 숨 막히고, 목민의
마음이 답답해진다. 게르의 밑자락에는 소똥이 흩어져 있다. 여기저기로 송아지 몇
마리가 뛰어달린다. 걸음마 배우기부터 흰머리가 나올때까지 한강을 오르라내리락
유목 생활을 하고, 한우물을 돌려가면서 살고, 이세상을떠난다.

갑즈(볼교라마승의벼슬) 깜발이 상석에 앉아서‘신이요, 부처요’라고 많은 말을e
한다. 자이산 (지방수령) 남질이 멀리서 와서 ‘법이다, 법률이다'라고 큰소리 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하루, 한달, 일년을 보낸다. 저산을 넘으면
사람이없다고생각하고, 지평선 뒤에는 땅이 없다고 여긴다. 이렇게 지내는 사이
만사가 끝나버린다. 구식청년은 세계교육에서 버려진다.

아침에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저녁에는 하늘에 절을 올린다. 이렇게 어두운
안개속에서 평생을 보낸다. 구식청년은 황갈색 말을 자유롭게 타면서 달려왔다.
하얀천으로 머리를 묵었다. 엉크러진 까만 옆머리가 흘러내려온다. 낡아서 찢어진z
소매를 접어올렸고, 더러운 거칠거칠한 발곰치가 보인다. 말에서 덜거덕내려, 고뼈를
철썩 몫어서, 먼지가 묻은 햇빛에 탄 얼굴의 땀을델 /몽골전통옷 앞자락으로 닥은 후,
코를 세게 풀고 게르에 들어갔다.

“발단으네 펠트를 만들고 있다. 첸데네 양에게 앙염을 먹이고 있다. 담바가
말찾으러 갔다. 꺾버가 항가이/몽골의서북지방, 산과강이있는곳 갔다왔다”라고
어른들에게 예기한다. 그리고 갑즈님이라고 눈을 내리깔며빈다. 자이산님이라 고약한
소리를 내며, 난로 옆에 앉는다.e

아주머니한테 서타라그 (요구르트) 한장, 조금한 호삼 (우유를 끌으면 가마솔
밑에 붙여남은것)을 얻어먹는다. 부자 발지르의 집에 가서 망아지를 당겨주고,
마유주를 얻어먹고 한낮을 보낸다. 왕족 덴데브집에서 양을 잡고 양내장을 먹고 한
저녁을 끝낸다. 비록 머리가 좋고 영리하지만 동쪽호쇼 (한국의 도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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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변두리까지 가본적이 없고 , 서쪽 강을 건너간 적이 없다. 오직 삼사개의
역침 근처를 돌아서 살았기에 될 보고, 펼들었었을가.

나이는 젊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남은 구식천년을 동래 사람들이 번갈아
심부름 시킨다. 좋은 삶의 길을 이미잃었다. 추운 겨울 밤에 남의 말을 봐준다. 여름e
더위를 양을 치고지낸다. 가을에 등면에 들어가고 봄에 나오는 들쥐보다 불쌍하게
세월을 헛돼보낸다. 어른들, 조상들 말씀이라면 무조건진실이라고생각한다. 겨울
방목지, 여름집, 봄의 방목지, 가을 영지 네가지밖에 더이상 같곳이 없다고 생각한다.z
옆은 솜의 속같은 시골의 무지 속에서 자란다. 얼마나 슬프고 힘든삶, 얼마나 아까운
젊은나이, 왜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을까?

이렇게 자랐으니 구식 청년은 자기 삶이 가여운 것조차 모른다. 귀족 및 불교
스님들의 부정부폐를 또 한어찌 알아차릴까. 이런 상황에 빠져서 고통은 행복이 되고,
야만은 즐거움이 되고 한아이막/행정구역, 한나라가 다 구식청년과 같이 눈을 감고
귀를 막아, 제상이라는 것을 실제로 무엇인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들관에서 헛된
삶을 살게 되었다.z

아깝다아깝다, 가엽다가엽다...

그러니 구식 청년의 한 친구가 인민 혁명이 일어난 날부터, 엎은 솔 안에 빛이
들어 오고 한 아이막이 꼈다. 지편선 뒤에는 땅이있고,

또한 다섯 바다 다섯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새로운z 세상을 같이
걸을길을 열었다.

파란 몽골이 빨간 몽골로 변했다.

구식청년이 신식 청년이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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